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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항산화, 항암, 인지기능 개선, 파킨슨 질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카테킨, 가바, 테아닌 등의 유용 성분을 포함하는 차(녹차, 

홍차 등)의 국가별 주요 차 제품 성분를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한국(하동, 보성, 제주), 중국, 일본, 베트남, 인도, 스리랑카 등 주요 차 생산국에서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카테

킨, 카페인, 유리아미노산(가바, 테아닌), 테아플라빈함량을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유리아미노산 중 가바함량은 가바차가 149.6 mg/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, 백차 계열 중에는 백모단(73.6 mg/100 g), 백호은

침(80.5 mg/100 g)로 높은 가바함량을 보였다. 홍차 계열 중에는 하동 잭살이 41.8 mg/100 g으로 베트남, 스리랑카, 인도의 여

러 홍차보다 높은 가바함량을 보였으며, 녹차 중에서는 하동 녹차 중 세작 29.1 mg/100 g으로 중국, 베트남, 일본 보다 높은 

가바함량을 보였다. 총카테킨함량은 가바차의 경우 8.0%, 한국 녹차 중에서는 보성 세작이 15.8%로 가장 높았으며, 카테킨 

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약리적효능이 높은 EGCG함량은 하동 우전이 11.7%로 가장 높았다. 중국 녹차는 태평후괴가 

총카테킨 18.2%, EGCG 12.1%로 가장 높았으며, 베트남 녹차 역시 총카테킨 및 EGCG함량이 각각 18.7%, 10.6%로 총카테

킨함량이 가장 높았다. 일반적으로 발효차의 경우 카테킨이 테아플라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총카테킨함량이 녹차 보다는 

낮은 편에 속하는데, 인도 다즐링 홍차 8.5%, 스리랑카 누와라엘리야 홍차 10.3%로 높은 총카테킨함량을 보였다. 청차, 백차, 

황차의 경우 발효 정도에 따라 총카테킨 및 테아플라빈함량에 차이를 보였으며, 총카테킨함량은 최소 0.8%(중국 백차 수미)

에서 최대 18.5%(중국 황차 군산은침)의 차이를 보였으며, 테아플라빈 함량 역시 최소 0.015%(중국 황차 곽산황대차)에서 최

대 0.328%(한국 하동 청차)의 차이를 보였다. 홍차류가 테아플라빈함량이 비교적 높았으며, 한국 차 중에서는 보성 홍차가 

0.24%, 중국은 운남전홍 홍차가 0.69%, 베트남 홍차는 0.26%, 인도의 아쌈 벨세리 홍차가 1.22%로 홍차 중에서 가장 높았으

며, 스리랑카 딤불라 홍차가 0.88%의 테아플라빈함량을 보였다. 녹차, 홍차, 반발효차 중 가바, 테아플라빈, 카테킨 중 EGCG

함량 등을 비교하여 각각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전자혀, 전자코 등을 활용한 맛과 향기 분석과 파킨슨 질환 예방 효능 등에 

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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